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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관음삼존상 협시에 나타나는  
위태천 관련 도상 분석*

김 민 지**

Ⅰ.  머리말

Ⅱ.  관음삼존상에 나타나는 위태천 도상 요소

Ⅲ.   관음삼존상에 미친 『불정심다라니경』  
권수 변상과 〈관음보살도〉 다라니의 영향

Ⅳ.   관음삼존상에 호법신중 도상이 나타나는  
이유와 그 의미

Ⅴ.  맺음말

I.  머리말 

觀音三尊像은 조선후기에 조성된 觀音菩薩을 중심으로 좌우 脇侍가 있는 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 총 8점이 전해지고 있다. 가장 이른 시기인 1655년에 법주사 원통보전에 奉安된 

목조관음보살좌상과 협시상,1 1670년에 제작된 운흥사 목조수월관음불감, 17세기 것으로 

*　  본 논문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인 「조선 17-18세기 관음삼존상 연구」를 정리하여 보완한 

것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　 법주사 원통보전 목조관음보살좌상의 좌우에는 동자상과 용왕상이 협시로 있다. 그러나 협시상이 후보일 가능

성도 제시되고 있어 좀 더 세밀한 연구로 검증이 필요하며, 관음보살상의 후면에 배치된 <수월관음도>와 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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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는 남해 보리암 목조관음보살불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목조관음보살불감, 서울 

안양암 관음보살상, 1701년 조성된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과 협시상, 1719년 조성된 안성 

칠장사 원통전 목조관음보살좌상과 협시상, 석조로 제작된 금릉 덕천리 석조관음보살입상2이 

있다.  

불교조각사에서  관음삼존상은  지금까지  연구가  미미한  도상이었으며,  최근에야 

관음보살의 협시상을 海上龍王과 南巡童子로 파악한 연구가 나오고 있다.3 기존 연구에서 

관음보살의 협시를 해상용왕과 남순동자로 다룬 이유는 고려 수월관음도에 동자와 함께 간혹 

용왕이 표현되는 예와 흥천사에서 1890년 제작된 <신중도>에 ‘南巡童子 海上龍王 改彩’ 라고 

협시상의 지칭으로 추정되는 기록이 나타나는 점과 그리고 1935년에 간행된 『釋門儀範』의 

관음전 내용에서 관음보살의 협시로 해상용왕과 남순동자를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후기 조각으로 조성된 관음삼존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도상 요소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기존에 용왕이나 동자로만 생각되었던 

협시상들에서 투구의 새 날개 장식, 수평으로 든 봉형의 지물, 武裝形 복식 등의 특징이 

보이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용왕이나 동자의 도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韋馱天의 도상적 

요소들이다. 

이 상들은 17세기에서 18세기 초에 집중적으로 조성되는데, 복장물에서는 협시의 존명이 

기록된 예가 없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19세기 흥천사 <신중도>의 畫記나 20세기 간행된 

『석문의범』의 내용은 시기가 내려가는 기록이기 때문에, 이들 자료를 가지고 본고에서 다루는 

관음삼존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관음삼존상의 조성이 이들 자료보다 몇 

세기나 시기가 앞서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록들로는 위태천이라는 새로운 도상적 

오른쪽에 배치된 <신중도>가 1897년에 제작된 점을 볼 때, 협시상은 관음상이 조성된 1655년부터 불화들이 제작

된 1897년 사이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250호로 지정된 석조관음보살입상으로 현재 고려 전기의 석불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석불에서 보이는 관음삼존도상은 조선후기에 집중되는 상들과 연관이 있어 좀 더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3　 문명대, 「흥천사(興天寺)불상의 성격과 1701년 법잠(法岑)작 목조(木造) 수월관음보살(水月觀音普薩)삼존상 및 

복장품 연구」, 『강좌 미술사』 53(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9)에서는 흥천사상을 단독으로 다루었으며, 예배용 수월

관음 삼존상으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참고할 논문이 있음은 본고를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필자는 이 

상들이 수월관음 삼존상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또한 오랫동안 신앙되었던 관음보살과 관련된 작품들에 『법화경』

과 『화엄경』의 영향이 지대했던 점에 비추어 보아 이 경전들이 수월관음 삼존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다라니경의 영향을 집중하여 살펴봄으로써 기존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차이만을 부각하였다. 2018년에 작성된 김연지의 석사논문인 「조선후기 관음보살삼존상 연구」(동아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18)는 아쉽게도 현재 목차만 공개되어 있어 본 논문을 작성하는 데 참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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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관음삼존상에 나타나게 된 연유를 설명할 수 없다. 

이 시기 위태천 도상 요소가 들어있는 관음삼존상들이 불교조각사에 새롭게 나타난 

연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의 불교사적 배경과 신앙형태를 살펴보아야 하며, 아울러 

대량으로 유통되었던 變相 版畫와 陀羅尼 판화 등 다양한 시각매체들에 대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매체 간에도 영향관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첫 번째, 개별 관음삼존상의 분석을 통해 협시상에 위태천 도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음을  밝히고,  두  번째,  관음삼존상에  위태천  도상  요소들이  혼합되어 

나타났던 주된 원인이 조선시대 『佛頂心陀羅尼經』에 수록된 권수 변상도와 <觀音菩薩圖〉 

陀羅尼의 영향이었음을 밝혀보겠다.4 

이 상들이 조성된 시기는 조선 중기부터 일어난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나선정벌 

등 계속되는 외세의 위협과 전쟁, 大飢饉과 같은 재해로 인한 질병, 기근이 이어졌으며,5 

이로 인해 중생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所願을 들어주거나 治病하는 현세 구복적 성격의 

관음보살이  크게  信仰되었다 .  이러한  기류에서  불교  經典의  간행은  다라니,  진언류가 

비교적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는데, 본고에서 관음삼존상의 도상 근거로 새롭게 파악한 

『불정심다라니경』의 권수 변상도와 <관음보살도> 다라니 또한 이 시기 유행하였다.6 

이 권수 변상도와 다라니 판화들에는 고려 水月觀音圖와 다른 새로운 구성의 수월관음 

도상이  관찰된다 .  일반적으로  고려  수월관음도의  주된  구성은  관음보살과  선재동자로 

이루어지며 용왕과 용녀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들어있는 고려불화는 많지 않은데, 조선시대 

4　 지금까지 발견된 8점의 관음삼존상 중 흥천사상, 보리암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상, 칠장사상을 제외하고 법주

사상과 안양암상, 운흥사상의 협시상은 크기가 아주 작게 조각되었다. 이처럼 작게 표현된 상들은 일반적으로 

협시라고 불리는 상들과는 차이를 가지고 있어 협시로 다루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8점의 관음삼존상은 수월관음을 나타낸 회화와 달리 다양한 수의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항상 좌우로 두 존상만 

나타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모두 협시상이라 지칭하고자 한다. 
5　 경신대기근(1670~1671), 을병대기근(1695~1696)은 서리, 눈, 우박, 한파를 비롯해 각종 냉해 혹은 홍수와 같은 

각종 재해가 집중됨으로써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시기이다. 이규근, 「조선후기 疾病史 연구 – 『朝鮮王朝實錄』의 

전염병 발생기록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96(국사편찬위원회, 2001), p. 8.
6　 『불정심다라니경』과 <관음보살도> 다라니 판화에 대한 개별연구는 여럿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이 

판화들을 조선후기 관음삼존상과 연결짓지는 않았다. 『불정심다라니경』에 대한 연구는 김무봉, 「『불정심다라니

경언해』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제45집(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윤혜진, 「조선시대 『불정심다라니경』 판화  

연구」(동국대 불교예술문화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2); 우진웅, 「『불정심다라니경』의 판본과 삽화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60(2014)를 참고. <관음보살도> 다라니 판화에 대해서는 정우택, 「조선전기 신도상 선묘관음보살도」, 

『동학미술사학』 18(동악미술사학회, 2015); 김자현, 「은진 쌍계사의 16세기 단폭변상판화 연구」, 『미술사학연구』 

300(한국미술사학회, 2018)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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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판으로  간행되어  대량으로  유통된  『불정심다라니경』  권수  변상도와  <관음보살도> 

다라니에서는 관음보살을 중심으로 동자와 용왕, 용녀가 함께 나타나며, 무엇보다도 새로이 

위태천이 등장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7 

불교에서 경전은 불교 신앙 전파를 위해 가장 먼저 제작되고 교리의 기본이 되었으며,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변상도는 시각적인 도상의 교류, 유통에 일차 模本이 되었다. 

그리고 이 모본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상과 형식이 창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유행하는 佛書의 

양상은 그 시대의 佛敎史를 그대로 반영한다. 다시 말해, 조선시대 간행된 다라니경과 이에 

수록된 수월관음의 새로운 도상은 같은 시기 제작된 불화와 조각에 영향을 주었을 것을 

자연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도상의  창출은  당시 

불사 운영 주체인 化主나 施主者들의 신앙에 기반한 제작 요구를 匠人들이 수용하여 만든 

결과였을 것이다.8 이처럼 불서가 회화, 조각에 끼친 영향의 유기적인 흐름은 결국 조선후기 

불교조각사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논문은 조선시대 간행된 다라니의 수월관음 도상과 

조각으로 형상화된 관음삼존상의 연결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Ⅱ.  관음삼존상에 나타나는 위태천 도상 요소

기존 연구에서 단순히 동자9와 용왕10으로 파악하였던 관음삼존상의 협시상들에는 

7　 1777년본 만연사 『제진언집』은 여러 가지 다라니경을 편집한 책으로 본고에서 다루는 『불정심다라니경』의 수월

관음도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존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관세음보살, 동진보살(위태천), 용녀, 용왕으로 표기

되어 있어 참고하였다.
8　 이용윤, 「조선후기 편양문중의 불사와 승려장인의 활동」, 『미술사연구』 32(미술사연구회, 2017), p. 151. 미술품들

은 대부분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이 되며, 그중에서도 불교미술을 비롯한 종교예술품은 종교의 전파나 교화

를 위한 매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다. 송은석, 「조선후기 불전내 양식의 성행과 불상의 조형성」, 『미술사

학연구』 263(한국미술사학회, 2009), p. 1.
9　 동자는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53선지식을 찾아 진리를 터득해 아미타불국토에 왕생하는 선재동자를 나타낸 것

으로 고려 수월관음도부터 항상 등장하게 된다.
10     용왕은 천룡 8부 중의 하나로 수많은 용들 중 가장 우두머리 용을 뜻하는데, 관음과 용이 등장하는 이른 시기 기록

은 삼국유사에서 볼 수 있다. 용천의 팔부 시종이 의상을 굴속으로 인도하여 공중을 향해 예배하니 수정염주 한 꾸

러미를 내주므로 의상이 받아 물러나 동해의 용이 여의보주를 바치므로 그것을 받아서 다시 7일간 재계하고 나서 

관음의 진용을 보았다는 내용은(齋戒七日浮座具晨水上, 龍天八部侍從引入崛内. 叅禮空中出水精念珠一貫給校

勘 之湘領受而退. 東海龍亦献如意寳珠一顆師捧出. 更齋七日乃見真容. 『三國遺事』 3卷 塔像第四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고려 수월관음도에서 용이 나타나는 도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여겨진다. 때로는 독룡으로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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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위태천 도상이 섞여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8점의 관음삼존상을 

협시의 도상을 통해 구분해보면 법주사상과 운흥사상을 제외한 6점에서 위태천 도상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1). 위태천은 원래 인도의 토속신이었던 스칸다(Skanda)가 

불교의 호법신중으로 유입된 것이다. 위태천은 韋將軍, 韋駄菩薩, 童眞菩薩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으며, 많은 호법선신 중 하나로 寫經이나 木版本 등에서 등장하기 시작한다.11 또한, 

송대부터 관음보살과 밀접한 존상으로 표현되기 시작하였다.12

그런데, 이처럼 대부분의 상에서 위태천 도상 요소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되지 

않았던 배경은 무엇일까. 아마도 19세기부터 관음보살의 협시가 동자와 용왕으로 굳어지다가 

20세기  간행집인  『석문의범』에서  ‘左補處  南巡童子  右補處  海上龍王’이라고  완전히 

규정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13 이와 함께, 기존에 가장 활발히 연구되었던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협시상이 용왕과 동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그리고 한국에 단독  

위태천 조각상의 作例가 없다는 것도 지금껏 관음삼존상에 표현된 위태천 도상 요소가 

발견되지 못하게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해를 끼치기도 하나 계를 받고 수호천신인 용왕으로 바뀌는 등 다양한 신앙이 전해진다.
11    이승희, 「中國宋代의 韋馱天 信仰과 圖像고찰」, 『미술사연구』 19(미술사연구회, 2005) 참조.
12     수월관음도에 위태천이 표현되는 것은 남송대 수월관음 신앙과 위태천 신앙이 특별히 유행하여 두 신앙이 새로운 

도상으로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김보형, 「韋駄天圖像硏究-高麗朝鮮時代寫經畵와 木版畵를 中心으로」(東國大學

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碩士學位論文, 2001), pp. 66-69 참조.
13     안진호가 1935년 기존의 불교의식 절차를 토대로 새로이 집대성한 불교의식집인 『석문의범』에 대해서는 김수현, 

「조선중후기 관음경전 간행 연구」, 『문화사학』 24(한국문화사학회, 2005) 참조. 

<Table 1> �관음삼존상의 현황과 분류 

Present condition and Classification of Avalokitesvara Bodhisattva Triad

Examples of the Sea God and Sudhana 
Iconography

The appearance of Skanda Iconography

▸�Wood seated Avalokiteshvara at Pŏpchusa, 
1655. 

▸ Portable Shrine of Avalokiteśvara Bodhisattva at 
Unhŭngsa, 1670.

▸�Portable Shrine of Wooden Avalokiteśvara Bodhisattva at Poriam, 
Namhae, 17th century. 

▸�Wood seated Avalokiteshvara at National Museum of Korea, 17th 
century. 

▸�Wood seated Avalokiteshvara at Hŭngch’ŏnsa, 1701.
▸�Wood seated Avalokiteshvara at Ch'ilchangsa, 1719.
▸�Seated Avalokiteshvara at Anyangam,17-18th century.
▸�Stone standing Avalokiteśvara Bodhisattva in Tŏkch’ŏ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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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삼존상은 협시를 통해 분류하면, 용왕과 동자가 나타나는 그룹, 위태천 도상의 특징적 

요소들이 나타나는 그룹,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분류는 위태천 도상 요소가 

나타남을 증명하기 위해 보는 이의 이해를 가장 쉽게 도울 수 있도록 만든 구분으로, 관음 

삼존상의 협시 구분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용왕과 위태천의 

도상적 특징을 혼합하는 등 하나의 상에 두 가지 존상의 도상을 나타내어 기존에 볼 수 없던 

조선시대의 새로운 상을 창출하였기 때문에 동자상, 용왕상과 같이 기존의 명칭으로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다.

예컨대, 용왕으로 보이는 상이지만 마치 위태천처럼 금강저와 유사한 지물을 두 팔에 

수평으로 올려 들고 있는 보리암 목조관음보살불감, 용왕으로 보이는 상에 역시 위태천의 

도상인 새 날개 장식이 달린 투구가 나타나는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양 협시 모두에 

무장형 복식이 나타나는 칠장사 목조관음보살좌상, 금강역사 자세인데 무장형 복식의 상이 

등장하는 안양암 관음보살상과 같이 지물, 투구, 복식을 통해 위태천 도상을 부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도상의 혼합을 보이는 상들을 통틀어 혼합상이라 

지칭하여 다루겠다. 그러나 앞으로 이 상들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는 신중히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어서 관음삼존상의 협시로 동자와 용왕이 나타나는 예를 운흥사상을 통해 살펴보고 

(협시상이 後補되어 나중에 더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법주사상은 제외하였다), 협시상에서 

위태천과 용왕의 도상이 혼용되는 예를 보리암상과 흥천사상의 작례를 통해, 동자와 위태천 

도상이 혼용되는 예를 칠장사상을 통해, 위태천과 관련한 護法神衆의 의미가 표현된 특수한 

작례의 예를 안양암상과 덕천리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용왕과 동자가 협시로 나타나는 관음삼존상

관음보살에 용왕과 동자가 협시되는 예는 1655년 作인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과 1670년 

작인 운흥사 목조수월관음불감이 있다(Fig. 1). 후보 가능성이 있는 법주사상을 제외하면 

운흥사 목조수월관음불감은 본고에서 처음 소개되는 유물로 위태천 도상의 혼합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예이다.14 그러나 불감 양쪽 문에 金剛力士像 두 구가 조각되었는데, 이 

14    서울옥션 제139회 미술품경매에 출품되어 알려졌다. 서울옥션, 『Seated Buddha』(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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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4장에서 후술할 안양암상에 나타나는 

『불정심다라니경』과 관련된 호법신중의 예를 

통해 고려해보면, 위태천 도상의 출현과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라 조심스럽게 판단된다. 물론 

금강역사가  문에  조각된  형식은  오랜  기간 

내려온 불보살을  지키는 수호신 또는 성역의 

상징체 표현으로 보아야 하지만, 금강역사상이 

있기 때문에 협시상에 굳이 위태천을 표현하지 

않았을 경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운흥사상은 복장물에 작은 크기의 발원문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제작연대와 발원자, 발원 

내용을 알 수 있다. 이 상은 1670년(康熙 9)에  

慧淨과 思敏, 印和 등이 참여하여 조성하였으며, 발원 내용은 고통의 세계에 빠지지 않고 삶이 

끝날 때 질병과 고통이 없기를 기원하고 있다.15 불감 안을 살펴보면 관음보살의 좌우로 동자와 

용왕이 조각되었고, 양쪽 문에 금강역사상이 배치되었다.16 보살은 화려한 寶冠에 띠 장식이 

양옆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보발이 아래로 늘어져 있다. 방형의 얼굴에 눈, 코, 입에서 

경건함이 느껴진다. 天衣를 입고 있는데 가슴에 승각기가 보이며, 아래로 떨어지는 옷주름이 

표현된다. 보살상은 遊戱坐를 취하였으며, 아담한 상을 조각함에도 배 장식이나 무릎 장식과 

같은 부분을 섬세하게 표현하여 공을 들여 제작한 상임을 알 수 있다. 보살을 협시하는 동자와 

용왕은 무릎을 굽히고 합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동자상, 

용왕상과  비슷하다 .  양  문을  닫으면  대좌  위에  원통형의  불감이  올라가  있다 .  대좌는 

노출되었는데 상대와 하대에 연화를 표현하였다. 

15     康熙九年歲次庚戌七月十伍日化主 觀音菩薩 敬造功德不墮惡趣 願我臨終 無病苦 五知時至 不昏迷 善根慧明 轉

增明業 債寃魔成. 雲興寺 畵員慧淨思敏印和別座敬贊供養主 贊謙文眼化主廣益時和尙 坦守引勸太英負木金婿房 

願以比功德普及於一切 我等興衆生皆共成佛道. 서울옥션, 앞의 도록.
16     금강역사를 흔히 인왕이라고 바꿔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은 20세기 일본에서 시작된 잘못된 명칭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747년 기록에 ‘금강역사 2구’라고 분명히 밝힌 기록이 있기 때문에 금강역사를 인왕

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임영애, 「석굴암 금강역사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신라문화』 32(동국대학교 신라

문화연구소, 2008)를 참고하여 금강역사로 지칭하고자 한다. 이외에 금강역사에 관해서는 임영애, 「간다라의 

금강역사」, 『중앙아시아연구』 9(중앙아시아학회, 2004); 임영애, 「중국 석굴의 금강역사-북위 후기 금강역사의 

세 가지 변화를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32(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9)를 참고.

Fig. 1. <운흥사 목조수월관음불감>, Portable 
Shrine of Avalokiteśvara Bodhisattva at Unhŭngsa, 
1670, Courtesy of Lim, Youn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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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시에 용왕과 위태천 도상의 혼합이 나타나는 관음삼존상

관음보살상의 좌우로 협시 동자상과 나머지 협시상에서 용왕과 위태천의 도상 요소가 

혼합된 예를 남해 보리암 목조관음보살불감과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보리암상은 관음보살이 수인을 

下品中生印 하고 오른손에 정병을 들고 

있다(Fi g .  2 ) .  보관에는  化佛을  새기고 

좌우로 보관 띠 표현을 하였으며 화염문 

장식이 화려하다. 大衣는 U자로 떨어지고 

가슴  부분의  띠를  간략히  표현하였다 . 

대좌는  앙련과  복련으로  바로  이어진 

중대가  사라진  형식이다 .  보리암상은 

불감의 형식, 재질과17 상의 조각 수법으로 

보아  인균이나  응원계보의  조각승이 

1650년대 전후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음보살의 왼쪽에는 쌍계를 한 동자가 관음을 향해 합장한 자세로 정면을 보고 있으며, 

오른쪽에도 합장을 한 상이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이 상을 단순히 용왕으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용왕의  지물은  여의주  또는  笏을  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상은 

위태천의 지물인 금강저와 비슷한 것을 팔꿈치 안쪽에 수평으로 올려 들었다(Table 2). 흡사 

관식이나 외모에서 용왕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합장을 하고 팔꿈치 안쪽에 긴 봉형의 지물을 

수평으로 얹은 형식은 금강저를 합장한 팔꿈치에 수평으로 얹는 위태천의 기본 도상이다. 

이처럼 협시상에서 위태천 도상 요소가 용왕과 같은 다른 존상의 도상 요소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경우를 혼합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흥천사상은 1701년에 조각승 法岑과 戒楚, 振悅, 性印, 守吾 등 5명이 참여하여 조성하였고, 

17     조선후기의 불감은 목조로 제작되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불감에 관한 연구로는 최선일,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조선후기 <목조삼존불감>」, 『미술사연구』 16(미술사연구회, 2002); 정은우, 「여말선초의 금동불감 연구: 순천 

송광사 고봉국사 불감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15(불교미술사학회, 2013)을 참고.

Fig. 2. <남해 보리암 목조관음보살불감>, Portable 
Shrine of Wooden Avalokiteśvara Bodhisattva at Boriam, 
Namhae, 17th century, Photograph by th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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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봉안처는  全羅北道  任實  獅子山 

寂照庵이었음을 복장 발원문을 통해 알 수 

있다(Fig. 3).18 보살의 얼굴은 방형으로 미간에 

수정이 감입된 백호가 있으며 눈은 가늘게 

표현되었고 코가 오뚝하고 살짝 미소 지은 듯 

보인다. 대의는 통견으로 넓게 벌어져 군의를 

묶은  띠가  보이며  왼쪽  어깨  뒤로  넘어간 

옷자락이  길게  늘어졌다 .  수인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하품중생인을  취하고  있고, 

지물로 작은 정병을 들고 있다.

관음보살의 협시로는 정병을 들고 있는 

동자상과 무복을 입고 좌우로 새 날개가 표현된 투구를 쓴 혼합상이 나타난다.19 무복을 입은 

18     불상의 복장은 발원문과 붉은 비단에 싸인 후령통, 大佛頂首楞嚴神呪陀羅尼, 주서와 묵서 다라니, 寶篋眞言과  

불교전적인 『묘법연화경』 2종이 낱장 상태로 발견되었다. 문명대, 「흥천사(興天寺)불상의 성격과 1701년 법잠

(法岑)작 목조(木造) 수월관음보살(水月觀音普薩)삼존상 및 복장품 연구」, 『강좌 미술사』 53(한국불교미술사

학회, 2019); 유근자, 「흥천사의 조선후기 불교조각」, 『강좌미술사』 49(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7) 참조.
19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는 복장물이 온전히 발견되었다. 그러나 복장물에는 협시상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지 않는다. 이후 1890년에 제작된 흥천사 <신중도>의 화기에서 ‘남순동자 해상용왕 개채’라고 기록이 나타나지만, 

후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조성 당시의 존명으로 볼 수 없다. 생각건대, 1701년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조성하면서 

조선시대 수월관음 도상을 모본으로 협시상이 함께 조성되었고, 후에 어떤 이유로 관음보살의 협시로 좌우 

남순동자, 해상용왕으로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협시를 지칭 한 것이 흥천사 <신중도> 화기에 기록된 상황을 유추

Fig. 3.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좌상>, 
Seated Avalokiteśvara Bodhisattva at Hŭngch’ŏnsa, 
1701, Courtesy of Im Lim, Young-ae

<Table 2> �위태천의 지물 부분 비교 

Comparison of Skanda object

The statue of Poriam Nilakantha Dharani Guardian paintings of Unhaesa 

17th century 16th century 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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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투구라는 위태천의 가장 특징적인 도상을 가지고 있어 단순히 용왕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 혼합상의 투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로의 구획선과 화염무늬와 새 날개 표현이 특징적 

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용왕의 관식이라 볼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위태천의 투구에서 나타 

나는 것이다.20 이 부분은 위태천 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Table 3). 흥천사 혼합상에 표현된  

투구는  요즘  사찰에서  쉽게  접하는  <신중도>의  위태천  투구  표현과  약간  차이가  있다 . 

<신중도>에 위태천 투구 표현은 흥천사상 투구 표현과 비교해 새 날개 깃의 수가 많아 더 넓게 

퍼져 보여 다른 느낌을 주는데, 이런 점 때문에 그동안 흥천사 혼합상의 투구가 위태천의  

투구 도상 요소임을 인식하지 못한 듯하다.   21

그러나 흥천사 혼합상의 새 날개 표현은 경전 변상도의 위태천 도상을 참고하면 새 날개가 

7-8 가닥으로 표현되어 있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채색된 부분을 통해, 법주사 

<신중도>에 표현된 위태천과 비교해 보면 투구의 바탕색이 금빛이며 가운데 구획선이 

초록색과 홍색의 테두리로 표현된 점과 새 날개 밑동 부분은 푸른색으로 날개 깃 부분은 

붉은색으로 칠한 점이 같음을 알 수 있다. 흥천사 혼합상은 위태천의 투구 표현을 보여주는 

유일한 조각상이며, 1701년의 조성연대를 가지고 있어 회화에서 그려지는 예와 비교해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써 중요하다.

해 볼 수 있다.
20     관식에 나타나는 새 날개에 대해서는 임영애, 「서역불교미술에서의 鳥翼冠과 冠帶-서아시아, 간다라, 서역 간의 

교류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연구』 11(중앙아시아학회, 2006)에 도상의 흐름을 상세히 다루었다. 위태천은 

중국 송대에 들어서 갑옷을 입고 새 날개 장식이 있는 투구를 쓴 모습으로 정형화되었다. 임영애, 위의 논문, p. 133. 

위태천의 투구형식은 좌우로 5-7가닥의 날개가 뻗어진 것, 고려와 조선시대 불경 변상에서는 투구 주위에 화염과 

원형 두광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보형, 앞의 논문, p. 33.
21    문명대, 앞의 논문에서 도판을 가져왔다.

<Table 3> �위태천의 투구 부분 비교 

Comparison of Skanda helmet

The statue of Hŭngch'ŏnsa21 Nilakantha Dharani Guardian paintings of Pŏpchusa

1701 1477  1897



109

3.  협시에 동자와 위태천 도상의 혼합이 나타나는 관음삼존상 

칠장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22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1718년(康熙 

57)에 화주 允暎과 處輝등이 發願하여 

수화승 一機, 善覺, 善一, 斗英 등이 

제작하여  1719년에  안성  칠장사에 

봉안한 것이다(Fig. 4).23 관음보살의 

얼굴은 두툼한 방형이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있으며, 코는 얼굴에 비하여 작고 

미소를 짓고 있어 전체적으로 여유가 

느껴지는 상이다. 어깨에 걸친 천의는 

팔꿈치로 연결되어 무릎 옆으로 흘러 

내리는 듯 보인다. 가슴에는 보살의 

瓔珞  장식이  무릎에는  甲帶가  표현되었다 .  수인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하품중생인을 

취하고 있다. 

관음보살의 협시상은 양쪽으로 위태천 도상 혼합을 보이는 동자상 두 구가 배치되었다. 이 

칠장사상의 협시 동자상들은 다른 관음삼존상에 조각되는 동자상과 차이를 보인다(Table 4). 

흥천사상을 대표로 비교해 보면 차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음보살의 

협시로 표현되는 동자는 나체에 요의를 입고, 어깨에 천의를 걸친 모습인데, 칠장사상의 

협시는 보관을 쓰고 무장형 복식을 입었다. 이처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도상 때문에 이 

협시상들을 동자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칠장사 협시상들은 

현재 동자상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다른 관음삼존상에서는 모두 동자가 빠지지 않고 협시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협시상을  동자와  위태천  도상  요소가  함께  나타나는  혼합상으로 

구분하였다.

칠장사상의 동자는 무장형 복식을 착용하였는데, 이는 위태천의 복식과 유사하다. 어깨에 

22     이 상에 대해 알려주시고 보리암상과 안양암상의 조성연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께 진심

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23    최선일, 「安城 七長寺 木造觀音菩薩坐像과 彫刻僧 一機」, 『문화사학』 38(한국문화사학회, 2012), pp. 126-127. 

Fig. 4. <칠장사 목조관음보살좌상>,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at Ch'ilchangsa, 1719, Photograph by th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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肩巾24을 두른 것과 배 부분에 원형 腹甲의 착용, 그 아래로 내려오는 천 자락, 손목 부분의 

장식이 위태천의 복식 표현과 같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칠장사상은 위태천적 요소가 나타나는 

두 동자상을 협시로 둔 변형된 관음삼존상 도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는, 동진보살을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조선시대에는 위태천을 동진보살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이 

도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불정심다라니경』의 권수 변상에도 위태천을 동진보살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보리암상과 흥천사상의 경우 용왕과 위태천 도상이 

혼합되어 표현되고 있었는데, 이 상에서는 용왕으로 판단할 도상 요소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때문에 칠장사상 협시에서 보이는 새로운 조각 도상의 창출은 관음삼존상을 조성할 때 

위태천적 도상 요소 표현이 중요해졌음을 나타내면서, 『불정심다라니경』과의 관련성을  

크게 보이는 예로써 중요하다.

4.  위태천과 관련한 호법신중이 표현된 관음삼존상 

안양암 관음보살상은25 무늬가 없는 원통형의 보관을 썼으며 유희좌를 취하고 있다(Fig. 5). 

24    어깨에 걸치거나 목에 감거나 해서 사용하는 사각형의 천을 말한다.
25     안양암 대웅전 아미타삼존상은 아미타상과 관음상의 조성에 대한 비고란이 미정으로 표기된 것과 달리 지장보살

좌상은 1889년 慶惺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조성연대가 정확히 나타난다. 안진호 편저, 『안양암지』

<Table 4> �동자 복식 비교 

Comparison of Sudhana attire
The statue of 
Hŭngch'ŏnsa

The statue of Ch'ilchangsa The attire of Skanda

1701 1719 Guardian paintings of T'ongdosa,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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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형의 얼굴에 귀가 큼직하고 시선은 아래를 향하고 있다. 

천의가 여러 겹 밑으로 늘어져 있으며 어깨는 둥글고 

완만하며 두상이 신체에 비해 크게 보인다. 손의 표현이 

경직되어 있는데, 이는 옥돌이라 지칭하는 佛石製로 조성 

한 상들에서 보이는 특징이다.26 아래에 왼쪽 발은 살짝 

드러나  있지만,  오른발은  표현되지  않았다 .  이러한 

석조보살유희좌상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지만,  제작 

연대가 알려진 예가 드물다. 그러나 단응이나 탁밀계보에 

속한 조각승이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커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관음보살의 협시를 살펴보면, 오른편에는 동자상이27 

왼편에는  아직  판명되지  않은  협시상이  조각되었다 . 

좌협시는  얼굴에  한  손을  대고  허리에  한  손을  두는 

금강역사의 수인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안양암 관음보살상은 ‘관음보살과 동자와 금강역사 또는 

인왕이 함께 조각된 상이다’라고 소개되어 왔다. 그러나 

관음보살과 금강역사, 동자의 조합이 나타나는 예는 다른 조각작품은 물론 회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오히려 은연중 관음보살만을 표현하는 경우보다도 상이 가진 의미가 

흐려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지금껏 이 조합이 나타나는 연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양암에 나타나는 흡사 금강역사와 같은 협시의 경우 견건을 두른 무장형 복식을 차려 

(안양암, 1958).
26     불석제 불상에 대한 논문으로는 이희정, 「조선후기 경상도지역 佛石製 佛像의 등장과 유행」, 『불교미술사학』 

14(불교미술사학회, 2012); 송은석, 「조선 후기 불석제(佛石製) 불상과 조각승 승호(勝湖) ·경옥(敬玉)」, 『국학연

구』 34(한국국학진흥원, 2017); 최선일, 「17세기 후반 조각승 승호의 활동과 불상 연구」, 『선문화연구』 8(한국불교

선리연구원, 2010) 참조. 
27     안양암 보살상에 조각된 동자는 도포를 입고 있고, 흥천사상의 동자는 정병을 들고 있는데, 이 도상들은 직지사 

대웅전 관음벽화의 동자 도상에서 볼 수 있다. 직지사 대웅전의 연혁을 살펴보면 『직지사 대웅전 중창기』에 1649년

(인조 27)에 중건된 이후 1735년(영조11)에 중창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이때에 벽화가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포 복식을 입거나 정병 드는 동자 도상은 천의를 입고 합장한 기존의 동자의 도상보다 

늦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Fig. 5. <안양암 관음보살상>,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at Anyang- 
am, 17-18th century, Photograph by 
th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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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 있어 나체로 표현되는 일반적인 금강역사 도상과는 차이가 있다(Table 5). Ⅳ장에서 

설명하겠듯이, 이러한 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라니경의 영향으로 생각되며, 호법신중이란 

의미에서 위태천의 등장과 연결고리가 있다.

한편 덕천리상은 협시를 살펴보면 안양암상 협시와 수인이 다를 뿐, 견건이 표현되고 

허리에 끈이 표현된 무장형 복식을 입고 있는 점이 유사하여 함께 분류하였다. 그러나 지물로 

여의주와 유사해 보이는 것을 들고 있어 용왕과 호법신의 표현이 함께 나타나는 혼합상으로도 

분류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관음삼존상 중에 안양암상과 덕천리상은 석조라는 재질에서 목조로 제작된 다른 

상들과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점에서만 위태천 도상이 아닌 다른 호법신 도상 표현이 

보인다는 것을 통해 재질로 인한 선택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석조는 목조에 비해 위태천 

도상의 지물이나 투구, 무장형 복식 표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양암상에서 

금강역사상과 유사한 협시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조선후기 관음삼존상에 위태천 도상이 

나타나게 된 연유를 먼저 살펴본 뒤, Ⅳ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Table 5> �관음삼존상에 표현된 호법신중 

The appearance of Dharmapala 

The statue of Unhŭngsa The statue of Anyangam The statue of Tŏkch'ŏlli 

1670 17-18th century Chosŏn P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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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음삼존상에 미친 『불정심다라니경』 권수 변상과  
〈관음보살도〉 다라니의 영향

관음삼존상에서 혼합상의 발생은 조선시대에 관음보살과 위태천이 밀접한 관계였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조각하는 장인이 상을 조성하는데 위태천의 표현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회화나 판화로 표현되는 관음보살 이미지에는 여러 인물들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조각상은 회화와 달리 독존, 또는 삼존 구성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상의 숫자에 한계가 

있었다. 본 장에서는 2차원 매체, 특히 판화가 불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조성 숫자의 한계에 

부딪혀 하나의 존상에 두 가지 도상을 표현한 협시상이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태천 

도상이 섞여 나타나게 된 것임을 밝히도록 하겠다.

관음삼존상이 조성되기 이전에 위태천이 관음보살과 함께 표현된 예들을 찾아보면, 

조선시대에 간행된 두 가지 다라니 관련 판화를 발견할 수 있다. 『불정심다라니경』의 권수 

변상도와 <관음보살도> 다라니인데, 이들 판화에는 기존 고려 수월관음도와 다른 조선시대 

새로운 구성을 보이는 수월관음 도상이 나타난다. 고려의 수월관음도는 관음보살과 동자의 

구성이 기본이고, 아주 간혹 용왕과 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28 이후 조선에는 고려와 다른 

수월관음 도상이 나타나는데,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위태천이라는 새로운 존상의 등장이다. 

고려의 수월관음도에는 없던 위태천이 조선시대 간행된 『불정심다라니경』의 수월관음 판화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이어질 내용의 이해를 위해, 明 成化本(1477년) 『불정심다라니경』을 통해 수월 

관음  권수  변상의  도상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Fig. 6).29 이 명대 성화본은 조선시대 

28     강희정, 「고려 수월관음도상의 연원에 대한 재검토」, 『미술사연구』 8(미술사연구회, 1994); 황금순, 「고려 수월

관음도에 보이는 『40화엄경』 영향」, 『미술사연구』 17(미술사연구회, 2003); 정우택, 「신출 고려시대 수월관음도」, 

『동악미술사학』 2(동악미술사학회, 2001) 참조.
29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송대의 『불정심다라니경』의 수월관음도가 전하고 있는데 조선의 것과 비교해 보면 관음

보살 좌우로 동자와 용녀가 나타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추정컨대, 조선시대 불정심다라니경에 수록되는 

수월관음 도상은 원대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중국의 경우 관음삼존상의 구성이 관음보살의 협시로 용왕과 용녀

이거나, 동자와 용녀로 구성되는 작품이 다수 전하는데, 특히 송대에 가장 많이 보이고 관음과 동자, 위태천의 

구성이 나타나는 예를 원대 杭州 飛來峰 石窟과 1325년 작인 북경 거용관 광목천왕 가슴부분에서 확인 가능한데, 

다시 명대에는 관음보살과 용녀와 동자 협시로 나타나는 작품들이 조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관음보살

과 다양한 존상이 함께 등장하는 조각품의 이른 예로 생각되는 고려 1348년 작인 경천사탑의 4층 원통전 부조수월

관음상의 경우도 원대의 영향으로 생각되어, 관음보살과 위태천이 함께 나타나는 도상은 송대나 명대에 비해 

원대에 유행한 도상이지 않을까 추측된다. 본고에서는 관음삼존상이 조선 17-18세기에 집중적으로 제작되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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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정심다라니경』보다 간행 시기가 앞서면서 그 모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화본의 수월관음 

권수 변상을 살펴보면, 왼편 측면 암반 위에 관음보살은 結跏趺坐를 취하고 있으며 왼편 

아래로 동자가 있고, 오른편 아래에는 홀을 든 용왕과 여의주를 들고 있는 용녀가 나타난다. 

관음보살의 오른편 상단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 구름을 탄 위태천이 나타나는데, 위태천은 

구름 위에서 금강저를 수평으로 팔꿈치에 넣고 관음보살을 향해 합장하는 모습이다. 새 날개가 

표현된 투구를 쓰고 무장형 복식을 하였으며, 화려한 화염 광배가 표현된다. 수월관음이 앉은 

넓은 암반의 오른편에 튀어나온 작은 암반 위에는 버들잎이 꽂힌 정병이 있고, 관음보살의 

뒤쪽으로 펼쳐진 배경에는 하늘을 나는 청조, 대나무 숲, 세 봉우리의 산이 나타난다. 

본 장에서는 조선시대 대량으로 간행된 『불정심다라니경』과 〈관음보살도〉 다라니의 

영향으로 새로운 구성의 수월관음 도상이 동시기 불화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런 전체적 맥락 

속에서 조선후기 관음삼존상에 위태천의 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임을 조명하도록 하겠다.

에 주목하여 같은 시기 유행한 『불정심다라니경』에 수록된 수월관음도와의 영향 관계에 주목하였지만, 관음보살

과 위태천이 함께 나타나는 도상 자체는 훨씬 이전부터 유통되었던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김민지, 「조선 17-18

세기 관음삼존상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19), pp. 59-63 참조; 정은우, 「고려시대의 

관음신앙과 도상」, 『불교미술사학』 8(불교미술사학회, 2009), p. 122 도판 참조.

Fig. 6. <명 성화본 『불정심다라니경』의 권수 변상 수월관음도>, Water-Moon Avalokitesvara 
painting in Nilakantha Dharani (The Great Compassion Mantra), 1477, In the collection of  
Myeongjusa The Museum of Ancient Asian Woodblock Prints. Photograph by th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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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정심다라니경』의 간행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경전이 간행되지만, 조선 중기부터는 특히 다라니류 간행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30 관음보살은 삼국시대부터 아주 오랫동안 신앙되었는데, 조선시대 관음 신앙은 

밀교 다라니와 관련하여 유행하게 되는 점이 이전 시대와 비교해 두드러지는 특징이다.31 

이러한 정황은 『불정심다라니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인수대비 발원본의 學祖가 

남긴 발문에 “밀교에는 여러 종류의 책이 있지만 불정심다라니경이 가장 중요하여 그 신기하고 

영묘한  자취와  기이한  흔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두  (책을) 

숭상하였으나 그 판본이 없어져 세상 사람들이 구해서 지니고 다니기 힘든 지경이다.”32라고 

밝히며 다라니경을 간행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밀교 관련 경전이 여러 권 전해진 

상황과 그중에서도 『불정심다라니경』이 특히 인기가 있었던 상황, 두 가지를 짐작할 수 있다.

『불정심다라니경』은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佛頂心經』이라고도 하며, 관음의 

신비하고 영험한 힘을 가지고 있어 마음으로 읽고 몸에 지니면 여러 재난으로부터 중생을 

구제하는 신통력을 보여주는 경전으로 여겨졌다. 내용은 상·중·하로 이루어져, 이 다라니를 

지니면 어떠한 위험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신통력을 가지거나 호법신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판별로 전체 16장으로 구성되어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몇 장을 살펴보면, 관세음보살이 석가모니에게 일체의 고통받는 중생을 구하기를 청하는 

내용과 관세음보살이 다라니를 외우니 하늘이 寶花를 뿌리고 선남자 선여인이 神妙章句를 

들으면 죄가 없어지며 큰 죄를 범하면 아비무간 지옥에 떨어진다는 내용, 꿈이 괴이하거나  

어려운 병이 있을 때 이 다라니를 외우면 관세음보살이 大神力과 함께 金剛密迹을 圍遶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잘된다는 내용, 선남자 선여인이 경전 3권을 써서 공양하면 金剛密迹과 

阿吒鈸拘羅神이 호위한다는 내용이 있다.33 이러한 내용은 上圖下文式으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 변상도가 수록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경전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 

본고에서 중요하게 여긴 점은 『불정심다라니경』의 권수 변상도로 고려와는 다른 구성을 

30    김수현, 「조선중후기 관음경전 간행 연구」, 『문화사학』 24(한국문화사학회, 2005), pp. 141-143 참조.
31     李逢春, 「朝鮮前期 佛典諺解와 그 思想」, 『韓國佛敎學』 5(한국불교학회,1980); 洪潤植, 「韓國佛敎儀禮의 密敎信

仰的 構造」, 『佛敎學報』 11(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75); 金秀炫, 위의 논문 참조.
32     우진웅, 「『불정심다라니경』의 판본과 삽화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60(한국서지학회, 2014), p. 365.
33    우진웅, 위의 논문, pp. 3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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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수월관음도가 수록된다는 것이다. 이 불서는 고려시대에도 간행되었지만, 조선의 

판본에서 처음 수월관음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여러 판본이 전해져 간기를 

통해 대량 간행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Table 6)을 통해 『불정심다라니경』이 13세기부터 

34     윤혜진, 앞의 논문, p. 28. (표 2)를 통해 간행연도와 수월관음도의 수록 여부를 참조하였으며, 우진웅, 앞의 논문, 

pp. 54-64를 참고하여 간기 내용을 추가 편집하였다.

<Table 6> �『불정심다라니경』 판본별 권수 변상도와 간기정보34 

The information of Editions and Illustrations in the Buljungsimdharanikyung

Editions Period Illustrations Colophons

1
The Ch'oe 

Ch'unghŏn-
sponsored editions

1206-1219 ×
The orderer wishes Ch'oe ch'unghŏn, Ch'oeu, and  Ch'oe 
hang, father and sons, be free from hardship and be long-
lived.

2
The Ossi-sponsored 

editions
1306 ×

The orderer desires for his parents to live a long life, and 
hopes herself to get away from adversity.

3
The royal  

family-sponsored 
editions

1485
Water-Moon 

Avalokiteshvara

This drawing is made under the baton of dowager queen  
Insu. Hakjo led its painting to be detailed and delicate, 
and the inscription to be in the printed style of Chinese 
handwriting. This painting was modeled after the Tang 
dynasty, China.

4
The edition of 

Haet'aram temple
1561

Water-Moon 
Avalokiteshvara

In the 16th year of Myŏngjong, the palace republished vow 
made at Bodhisattva.

5
The edition of    

Anshim temple
1569

Buddha 
Shakyamuni 

Preaching
Anshimsa published this sutra in 1569.

6
The edition of 

Ungjŏm temple
1570 ×

Former chief priest Manhwi was in charge of fundraising for 
engraving and publishing,

7
The edition of   

Pongburam temple
1631

Water-Moon 
Avalokiteshvara

Sŏngan, Tokyŏng, the engraver of Gimcheon, Hwangssi, 
Ikyŏngnam and others, in a total of 17 people, donated for 
the publication of the sutra.

8
The edition of  Pŏmŏ 

temple
1642

Avalokitesvara 
bodhisattva

Kyŏngodoin vowed 1000 pieces of dharani and requested 
Sŏuktoin for engraving and Saninjŏnghye and Ch'ŏan for 
painting.

9
The edition of 

Shin'gwang temple
1711

Water-Moon 
Avalokiteshvara

By referring to the version made in 1485, Ch'oeyong wrote a 
draft version on paper and Ch'ongan draw Buddhism icons 
for the new version.

10
The edition of  
Pojŏng temple

1876 ×
Yonggangsanong engraved 100 pieces of sutras to memorize 
and recite

11
The edition of  

Samsŏngam temple]
1881

Buddha 
Shakyamuni 

Preaching

In 1908, 500 pieces of the sutras were distributed, which was 
engraved in 1881.

12 Sŏnghwabon 1477
Water-Moon 

Avalokiteshv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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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세기까지  꾸준히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조선시대  첫  간행의  주도는  왕실에서 

이루어졌으며 17세기에는 1,000부를 제작하는 등 대량 간행된 사실도 확인된다. 이러한 정황은 

『불정심다라니경』의 유행을 보여주며, 불서의 내용은 물론 함께 수록되는 수월관음도 또한 

대중에 대량으로 수용되고 유통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35 이렇게 확산된 수월관음도는 같은 

시기 제작된 불화나 조각상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모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2.  『불정심다라니경』에 수록된 수월관음도 

조선시대에 간행된 『불정심다라니경』은 여러 판본이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 권수에 

수월관음도를 수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려의 <수월관음도>에서 관음보살과 선재동자로 

나타나던 구성이 『불정심다라니경』의 권수 변상인 수월관음도에서는 관음보살과 동자는 물론 

용왕과 용녀, 위태천 등 새로운 존상들이 추가된다. 용왕과 용녀는 고려 <수월관음도>에는 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았던 도상이었다(Table 7).36 본고의 논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태천이라는 새로운 존상이 『불정심다라니경』의 수월관음도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35     조혜미, 「 『諸佛世尊如來菩薩尊者名稱歌曲』變相版畵 연구: 束草 普光寺 소장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2019)에 경전의 변상판화가 사천왕 도상 확산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을 것을 언급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각해보면 『불정심다라니경』의 권수 변상인 수월관음도 또한 확산되어 관련 미술품에 영향 

미쳤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36     고려 수월관음도에서는 관음보살과 동자 이외에 용왕과 관련 군상이 함께 나타나는 예가 일본 대덕사 소장 고려 

<수월관음도>와 메트로폴리탄 소장 <수월관음도> 2점이 전해지고 있고, 나라국립박물관의 고려 수월관음도와 

같이 동자와 여의주를 쥔 용이 표현되는 예가 간혹 있다. 

<Table 7> �고려 <수월관음도>에 표현되는 용왕과 공양자 

The Sea God and Buddhist Donor expressed in Koryŏ Water-Moon Avalokiteshvara Painting

The Taedŏksa Collection of Koryŏ  
Water-Moon Avalokiteshvara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Collection of Koryŏ 
Water-Moon Avalokiteshv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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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천은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에는 등장하지 않고 1485년 인수대비 발원본 『불정심 

다라니경』에 수록된 수월관음도에서 처음 나타나며(Fig. 7), 고려시대의 『법화경』 「보문품」 

변상도로 수록된 수월관음도가 관음과 동자로 구성을 보이는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Fig. 8).37 『불정심다라니경』의 여러 판본 중 가장 영향력을 준 것으로 생각되는 판본은 

인수대비 발원본(1485년)이다. 왕실 주도로 간행되었고 이후에 간행된 판본들이 이를 모본으로 

飜刻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刊記에서 밝히듯 중국의 것을 모방하여 제작되었다고 한다.38  

여러 판본의 권수 변상도 수월관음도들은 범어사본을 제외하고 같은 도상을 공유하지만,39 

인물 생김새나 장식, 정병, 좌법, 필선, 크기, 위치 등 세부적 표현들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1485년 왕실 발원본은 간기에서 명대의 판본을 모본으로 제작하였음을 밝히고 있지만, 앞서 

간략히 살펴본 명대 성화본과 비교해 보면, 위태천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지고 관음보살에 

37     직지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백지금니 금강 및 보문발원은 『金剛般若波羅密經』, 『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普門

品」, 『禪宗永嘉集』 의 세 경전과 글을 모은 책이다. 경전의 발문에 ‘洪武四年辛亥七月日誌 施主比丘尼妙智同願比

丘尼妙殊’라고 기록이 남아있어 1371년(공민왕 20)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변상도가 수록되는데 

이중 『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을 대표한 변상도가 수월관음도이다. 여기에 관음보살과 동자가 나타난다.
38     命工人效唐本詳密而圖之楷正而寫之鏤而刊之以壽其傳… 왕실발원본 『불정심다라니경』에 실린 學祖의 발문 

부분 발췌. 우진웅, 앞의 논문, p. 365.
39    범어사본에 수록된 수월관음도는 연화에 앉은 독존 관음보살을 표현하였다.

(Left) Fig. 7. <왕실 발원본 『불정심다라니경』의 권수 변상 수월관음도>, Water-Moon Avalokitesvara painting in 
Nilakantha Dharani (The Great Compassion Mantra), 1485, Photograph source: Woo, Jin-Woong, “A Study about 
the Editions and the Illustrations of Buljungsimdharanikyung”, Sŏjihakyŏn’gu 60 (2014): 369 
(Right) Fig. 8. <백지금니 금강 및 보문발원>, Transcription of the Diamond Sutra, the Lotus Sutra, and 
Buddhist Monk Yeongga’s Invocation in Gold on White Paper, 1371, In the collection of Jikji-sa. Photograph sourc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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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까이 위치하는 것과 동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진 것을 볼 수 있다(Fig. 6, Fig. 7). 

회화에서는 종종 존상의 크기나 위치로 중요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런 표현 방법을 염두에 

두면, 명대 판본이 조선으로 들어온 후 위태천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관음보살과의 관계에서 그 

중요도가 커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불정심다라니경』에 수록된 수월관음 도상이 조선시대 불화 수월관음도에 영향을 

준 예들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조선시대 불화로 제작된 <수월관음도> 중 관음삼존상이 제작 

되었던 18세기까지의 작례들을 살펴보면, 이 중 8점의 <수월관음도>에 용왕, 용녀, 위태천이 

몇 가지 다른 조합으로 동자와 함께 표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8). 위에서 서술했듯이 

이러한 위태천, 용왕, 용녀는 고려시대 불화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매우 드물게만 

등장했던 도상들이다. 따라서 이들 <수월관음도>에 나타나는 존상들에서 『불정심다라니경』에 

수록된 수월관음도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불화의 배치 구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어 살펴보겠다.

(Table 8)에 포함된 불화 중 대표적인 작품을 몇 가지 골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일본 광복호국선사[日本 廣福護國禪寺] 소장 <수월관음도>는 16세기 추정 작으로 상단에서 

나타나는  위태천과  관음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용왕과  동자의  구도가  일반적인  고려 

<Table 8> �위태천, 용왕, 용녀가 나타나는 조선시대 <수월관음도> 

The appearance of Skanda, the Sea God and the Princess of the Sea God in the 
Water-Moon Avalokitesvara

Title Period
The attendant of Avalokitesvara 

Bodhisattva

1
Water-Moon Avalokitesvara collected by the 
Kwangbok'hoguksŏnsa, Japan

15-16th century The Sea God, Sudhana, Skanda

2
Water-Moon Avalokitesvara collect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Early Chosŏn 
Period

The Sea God, Sudhana, Skanda

3
Avalokitesvara Bodhisattva Painting of Hŭngguksa 
Temple

1723 The Sea God, Sudhana

4 Avalokitesvara Bodhisattva Painting of Unheungsa Temple 1730
The Sea God, the Princess of  

the Sea God, Sudhana

5
Water-Moon Avalokitesvara collect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1748 Skanda, Tongja

6
Avalokitesvara bodhisattva Painting collect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1800
The Sea God, the Princess of the  

Sea God, Sudhana

7
Water-Moon Avalokitesvara collected by the Boston 
Museum

18th century The Sea God, Sudhana

8 Wall Painting of Daeungjeon Hall at Jikjisa Temple 17-18th century The Sea God, Sudhana



120 조선후기 관음삼존상 협시에 나타나는 위태천 관련 도상 분석

<수월관음도>와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며, 『불정심다라니경』에 수록된 수월관음도와는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Fig. 9). 『불정심다라니경』의 수월관음도와 비교해 보면 위태천은 

금강저를 합장하여 들고 있는 자세나 투구와 무장을 한 복장, 광배 화염의 표현이 거의 같고, 

관음을 향해 합장하는 동자와 용왕의 도상, 관음보살이 앉은 자리와 암벽, 정병의 표현 등 

세밀한 부분에서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다른 점은 관음보살이 화면 중심에 그려지는 구도나 관음 

의 사라와 장식 등의 표현, 용왕의 관식과 복장에서 차이를 보이며, 용녀가 표현되지 않는다. 

두 번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수월관음도>는 조선초기 추정작으로 화면 모서리에 

사천왕 추정 도상들이 표현되었고 상단에는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여래가 왼쪽에는 여의주를 

든 용왕과 합장하는 자세의 동자가 나타난다(Fig. 10). 하단 중앙에는 위태천이 금강저를 

수평으로 들고 무릎을 꿇고 앉은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수월관음도에서 위태천의 등장은 

『불정심다라니경』의 영향이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점은 이 불화의 상단 중앙 부분에 그려진 여래가 구름을 타고 있는 

(Left) Fig. 9. 일본 광복호국선사 소장 <수월관음도>, Painting of Avalokitesvara Bodhisattva at kwang-
bok'oguksŏnsa, Japan, 15-16th century, Photograph source: Kim, Mi- kyung, “A study of Avalokitesvara 
Buddhist paintings of Chosun Period”, Munhwa sahak 14 (2000): 158
(Right) Fig. 1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수월관음도>, Painting of Avalokitesvara Bodhisattva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Early Joseon Period, Photograph source: e-museum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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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이다. 기존에는 이 도상을 내영여래의 표현으로 보았는데,40 『불정심다라니경』의 내용  

중 상권 8장에 머무르거나 누울 때 항상 부처가 나타나 죄를 모두 소멸시킨다는 내용과 관련한 

변상도에서 구름을 탄 여래가 표현되며, 매우 유사함을 살필 수 있다(Table 9). 

그리고 사천왕의 표현으로 본 도상들은 『불정심 

다라니경』의  내용과  변상도에서  호법신이  자주 

등장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 호법신중을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화는 지금까지 단순히 조선시대에  제작된 

수월관음도라 여겨졌는데, 『불정심다라니경』의 내용 

중  상권  8장에  구름을  탄  여래가  등장하는  점, 

위태천이 나타나는 점 등을 통해 『불정심다라니경』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다. 

세  번째,  운흥사  <관음보살도>는  1730년에 

義謙이 주도하고 辛宗, 採仁 등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기록이 전하고 있다(Fig. 11). 운흥사 <관음보살도>에는 

40     김미경, 「조선시대 관음보살도의 형식 고찰 –독존좌상도를 중심으로–」, 『문화사학』 14(한국문화사학회, 2000), 

pp. 109-110.

<Table 9> �구름을 탄 여래 도상 비교 

Comparison of the Buddha Iconography

Water-Moon Avalokitesvara collect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Nilakantha Dharani of  
Sŏnghwa-bon

Nilakantha Dharani of  
Wangshil parwŏn-bon

Early Chosŏn Period 1477 16th century

Fig. 11. 고성 운흥사 <관음보살도>, 
Avalokitesśvara Bodhisattva Painting of 
Unhŭngsa, Gosŏng, 1730. Photograph 
source: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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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천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용왕, 용녀의 구도에서 『불정심다라니경』의 수월관음도와 같이 

용왕과 용녀가 한 쌍으로 그려지는 점과 표현되는 크기에서 연관성이 짐작된다.

고려의 <수월관음도>는 『華嚴經』 「入法界品」이나 『法華經』 「普門品」의 내용을 담은 

도상들이 선호되고 이를 토대로 제작되어 관음보살과 선지식을 구하는 선재동자가 주요 

내용이었다. 그런데 조선에 들어오면 선재동자 이외에 용왕, 용녀, 위태천과 같은 새로운 

존상들이 추가되어 등장하는  『불정심다라니경』에서  영향받은  수월관음도가  제작되어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관음보살도〉 다라니에 나타나는 위태천

『불정심다라니경』과  비슷한  시기  판화로  제작된 

다라니가 전해진다. 〈관음보살도〉 다라니는 정확한 존명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해수관음도, 연화좌 수월관음도, 

관음보살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Fig. 12).41 이 

다라니는 恩津 雙溪寺本, 圓光大 소장본, 甲寺 소장본, 

松廣寺本(1606), 海印寺本(시기미상), 雲興寺本(1678)이 

전해지고  있다 . 42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관음보살도〉 다라니가 〈勸修淨業往生捷經圖〉와 한 장의 

판목에 앞, 뒤로 함께 판각되어 있는 목판이 전해져, 이 

판화도  염불  수행을  위해  제작되었던  〈권수정업왕생 

첩경도〉와 같이 어딘가에 걸어두고 염불을 하거나 예경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43 

<관음보살도> 다라니를 살펴보면 여러 개의 연화가 

피어나고  연잎  위에  보살과  정병이  있고,  아래편  해수 

사이에는 동자와 위태천이 나타난다. 그러나 관음보살이 

41     정우택, 「조선전기 신도상 선묘관음보살도」, 『동학미술사학』 18(동악미술사학회, 2015); 김자현, 「은진 쌍계사의 

16세기 단폭변상판화 연구」, 『미술사학연구』 300(한국미술사학회, 2018) 참조.
42    정우택, 위의 논문, p. 23.
43    김자현, 「조선전기 불교변상판화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pp. 235-238.

Fig. 12. 송광사본 <관음보살도> 다
라니, Avalokitesvara Bodhisattva  
Dharani. 1606. Photograph source: 
Chung, WooThak, “Line-drawing 
Painting of Avalokitesvara Bodhisattva 
Dating from the Early Chosŏn Period”, 
Tongak misulsahak 18 (20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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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인처럼 표현되고 있는 점과 전체적으로 배경이 보타락가산이 아닌 연꽃에서 피어나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존의 수월관음도와는 다르며 새로운 도상이다.44  

특히 주목할 점은 『불정심다라니경』의 수월관음도에서 하단에 표현되던 용왕과 용녀가 

사라지고, 상단에 표현되던 위태천이 하단에 내려와 동자와 삼존 배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음보살도> 다라니는 위태천 존상의 의미가 동자만큼이나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다 .  물론  이  다라니와  『불정심다라니경』의  직접적  관련성은 찾지 못했다. 그러나 

위태천이라는 도상을 연결고리로 추정해보면, 『불정심다라니경』을 통해  위태천과  같은 

호법신의  이미지가  관음보살을  표현할  때  중요 

해졌고,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반영되어  위태천 

존격의 중요도가 더 높아진 <관음보살도> 다라니가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관음보살도> 다라니가 불화로 그려진 

수월관음도에도 영향을 준 예를 1748년작인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수월관음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Fig. 13).45 화면 상단이 아닌 하단에 위태천이 

동자와 함께 관음을 중심으로 삼존을 이루는 구도가 

같은데,  이는  다른  관음  도상에  나타나지  않는 

<관음보살도>  다라니의  특징이다 .  이를  통해  이 

다라니가 수월관음도에 끼친 영향을 알 수 있으며, 

이처럼  불화에  영향을  주었다면  관음삼존상의 

조성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44     연화에 앉은 관음보살이라는 점은 유일하게 독존 관음이 표현된 범어사본 『불정심다라니경』에 수록된 관음보살

도와의 영향이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본고와 관련해서는 당시 관음 

도상의 공유라는 부분에서 서로 밀접하게 영향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참고할 만하다.
4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수월관음도>는 太白山人 비구 瑞淸과 日暎 두 화승에 의해 제작되었다. 서청은 18세기 

활동했던 화승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발원, 간절한 바람을 담다』(2015).

Fig. 1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수월관음

도>, Painting of Avalokitesvara Bodhisattva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1748,  
Photograph source: e-museum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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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음삼존상에 호법신중 도상이 나타나는 이유와 그 의미

앞서 『불정심다라니경』에 수록된 수월관음도와 〈관음보살도〉 다라니에 대해 살펴 

보았으며, 이 다라니들이 조선시대 관음삼존상과 수월관음도에 끼친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선후기 관음삼존상에 위태천과 관련된 도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당시에 

대량으로 간행되고 널리 유통되었던 『불정심다라니경』과 〈관음보살도〉 다라니의 영향임을 알 

수 있었다. 

Ⅱ장과 Ⅲ장에서 위태천 도상에 주목하여 관음삼존상은 『불정심다라니경』의 권수 변상인 

수월관음도를 표현한 것임을 증명하였는데, 이는 관음삼존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권수 변상도는 불서의 내용, 즉 사상을 함축하는 시각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표현되는 권수 변상도의 기능을 이해하면, 『불정심다라니경』의 권수 변상도를 

표현한 관음삼존상은 『불정심다라니경』과 관련한 내용과 사상을 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불정심다라니경』은 지니기만 해도 원하는 바를 이루거나, 관음이 소원을 들어주거나, 아이를 

순산하게 하거나, 호법신의 보호를 받게 되거나, 이외에 다양한 신통력을 언급하는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관음삼존상을 통해서도 이러한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Ⅲ장에서 살펴보았듯, 『불정심다라니경』이 조선 왕실로부터 간행되어 크게 유행한 

배경을 고려해보면, 어쩌면 관음삼존상의 조성은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불정심다라니경』 이외에 〈관음보살도〉 다라니 또한 眞言을 외우고 독송하고 念誦하여 

관음보살을 불러 소원을 성취하는 내용의 다라니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밀교 다라니와 

관련한 관음 신앙이 대중에 스며들었으며, 이러한 기류가 반영된 관음삼존상이 조성된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46 

『불정심다라니경』과 〈관음보살도〉 다라니가 관음삼존상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보면, 

Ⅱ장에서 언급했던 안양암상에 금강역사와 유사한 모습을 한 협시가 등장한 이유도 설명할 수 

46     김연미, 「요나라 조양북탑(朝陽北塔) 사리공과 진언종 여법존승법(如法尊勝法)의 기원」, 『미술사와 시각문화』 

10(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11)를 통해 의례와 관련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요대 미술사 자료와 일본 문헌  

자료를 통해 의례적 기능의 전파를 구체화시켰으며, 『불정존승다라니염송의궤법』에서 비로자나를 중심으로 한 

만다라를 제작하는데, 조양북탑의 사리공에도 〈비로자나팔대보살만다라〉가 새겨져 나타나 사리공에 나타난 

『불정존승다라니』의 효험을 비는 불교 의례와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밀교 다라니가 미술품에 영향을 

주는 사례는 본고에서 『불정심다라니경』과 <관음보살도> 다라니의 도상을 그대로 나타낸 관음삼존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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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Fig. 5). 즉, 『불정심다라니경』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고, 〈관음보살도〉 다라니의 

성격을 고려하면 그 실마리가 풀리게 된다. 우선 안양암 관음삼존상의 구도를 살펴보자. 

금강역사상과 유사한 형상을 가진 호법신은 관음보살의 두 협시 중 하나로 표현되어 다른 

협시인 동자와 동급의 존상으로 표현되었다. 구도면에서는 〈관음보살도〉 다라니에 나타난 

관음, 동자, 위태천의 삼존 구도에서 위태천이 가졌던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Fig. 5, Fig. 12). 

그리고 이 상이 봉안된 안양암 사찰은 염불신앙의 성격이 굉장히 짙은 사찰인데, 염불을 

하거나  예경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관음보살도〉  다라니와는  염불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연관이 있다.

여기에서 더더욱 중요한 점은 『불정심다라니경』의 내용에 금강역사가 등장하는 점이다. 

『불정심다라니경』에 포함된 변상도 중 하나에 ‘이 경을 외우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금강신이 

지켜준다’ (誦經之人随處有金剛神衛護) 라는 제문이 나타난다. 이와 함께 경전 하권의 

본문에는 항상 百千의 那羅延, 金剛密跡과 大力 無邊의 阿吒鈸拘羅神이 몸에 劒輪을 지니고 

낮과 밤을 쫓아다니며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47 나라연은 힘이 뛰어난 천상의 역사를 

이르는 것이며, 금강밀적은 손에 금강저를 들고 불법을 수호하는 천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48 『불정심다라니경』은 총 3권으로 구성되는데, 각 권의 큰 주제를 구분해보면, 상권은 

관음보살의  신통력을,  중권은  출산에  관련한  사항을,  하권은  다양한  호법신이  나타나 

지켜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면, 안양암상에 협시로 나타난 호법신은 『불정심다라니경』과 

〈관음보살도〉 다라니의 영향으로 생겨난 것이며, 특히 『불정심다라니경』의 하권과 연관이 

깊은 상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안양암상의 협시는 금강역사의 수인을 보이지만 조선시대 

『불정심다라니경』과 <관음보살도> 다라니에 영향 받은 호법신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로 제작된 것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술한 운흥사상의 

경우도 문에 조각된 금강역사를 호법신중의 등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불정심다라니경』과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Fig. 1).

한편으로는 조선시대에 금강역사라는 지칭이 사용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금강역사보다는 

將軍으로 기록됨을 여러 조선시대 불상의 복장물에서 살펴볼 수 있다.49 어떤 이유로 금강역사의 

47     是人若住若卧危險之處常有百千那羅延金剛密迹大力無邉阿吒鈸拘羅神身持劒輪随逐日夜作衛無難不除無災不

救無邪不…. 명 성화본(1577) 『불정심다라니경』 내용 중 발췌. 
48    김무봉, 앞의 논문, p. 370.
49     1667년 화순 쌍봉사 지장보살, 1672년 순천 동화사 지장보살, 1673년 합천 해인사 지장보살, 1681년 창원 성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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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을 보이는 상들이 조선시대에 장군이나 建靈神將, 守門直으로 불리게 되었는지는 확언할 

수 없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 중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여러 전쟁을 겪은 배경과 연관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용례의 기록을 통해 안양암상의 협시 

호법신상은 금강역사와 유사한 모습을 가진 도상이 장군으로 인식되었던 상황에서 위태천 

대신 조각된 것으로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종합해보면,  관음삼존상에  표현되는  위태천  도상을  통해  『불정심다라니경』과의 

연관성을 유추해볼 수 있었으며, 아울러 상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관음보살과 관계된 존격 중 동자만큼이나 호법신의 표현이 중요해졌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조선시대  억불정책과  빈번했던  전쟁,  기근  등  사회적  배경과  이로  인해  유행한 

『불정심다라니경』과 <관음보살도> 다라니의 간행 등 여러 요인이 합쳐져 생긴 현상으로 

여겨진다.

Ⅴ.  맺음말 

관음삼존상은 조선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총 8점이 전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관음삼존상의 

협시를 단순히 해상용왕과 남순동자로 언급해 왔지만, 본고에서는 각각의 상을 자세히 

분석하여 동자와 용왕뿐 아니라 위태천 도상이 협시상에 혼재되어 나타남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었다. 관음삼존상에 위태천 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불정심다라니경』의 권수 변상의 

수월관음도를 통해 살펴보고, 『불정심다라니경』의 내용과 〈관음보살도〉 다라니에 나타나는 

존격의 구성과 구도를 통해 안양암과 운흥사 관음삼존상에서 나타나는 금강역사의 도상을 

호법신중의  의미로  풀어내었다 .  그  결과  협시상이  후보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법주사 

관음삼존상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관음삼존상이 조선시대 『불정심다라니경』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관음삼존상은 『불정심다라니경』의 권수 변상인 수월관음도를 나타내고자 동자와 용왕, 

지장보살 등 조성발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선일, 『조선후기 불교조각 발원문 선집 Ⅱ』(파주: 양사재, 2018) 

참조. 그리고 일제강점기 사찰 재산대장에는 將軍, 建靈神將(칠곡 송림사. 조선총독부 관보 1691호), 守門直, 門直 

등으로 적혀 있다. 최선일, 『일제강점기 경북사찰 재산대장 집성』상-중, (안동: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2019) 

참조. 귀한 정보를 알려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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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천을 포함하여 조성한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 조각상의 경우 존상의 표현이 비교적 

자유로운 회화와 달리 삼존으로 조성해야 하는 제약으로 인해 하나의 협시상에 두 가지 도상을 

섞어서 나타낸 혼합상이 창출된 것이다. 조선후기 관음삼존상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두 존격의 

도상을 혼합하는 형식은 다른 상에서는 볼 수 없는 유일한 예로, 위태천을 포함한 다양한 

존상을 협시로 담아내고자 한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한편 관음삼존상에 위태천의 도상 요소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조선 

시대 <수월관음도>에서도 위태천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또한 『불정심다라니경』의 

영향으로 조성되었음을 여러 불화작품을 분석하여 추정하였다. 이로써 『불정심다라니경』의 

유행이 조각뿐 아니라 회화 등 조선시대 관음의 시각적 표현에 영향을 준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동자, 용왕, 위태천으로 구성되는 수월관음의 구성은 기존의 『법화경』 「보문품」, 

『화엄경』 「입법계품」을 기반한 고려의 수월관음도와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며, 조선시대 

유행한 『불정심다라니경』과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진언과 독송, 

염송과 관련된 밀교적 다라니의 성격과 의미를 관음삼존상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이전과 달리 관음보살과 함께 호법신중의 역할이 중요해졌음을 보여준다. 

다라니경과 불화, 불교조각에서의 도상 공유는 새로운 수월관음 도상이 조선시대에 

다양한 매체를 거쳐 수용, 확산되었던 전체적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조각매체인 관음삼존상에 

보이는 조선시대의 새로운 수월관음 구성을 표현하기 위한 혼합형 도상의 발생은 그 당시 

사람들의 염원이 조각상에 끼친 영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조선후기 위태천 또는 무장을 한 

모습으로 표현된 호법신중의 도상이 관음삼존상에 새로이 도입되었던 것은 더 강하게 자신을 

지켜줄 것 같은 존재를 갈구해야 했던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어 보이며, 넓게는 소중한 것을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고픈 그 당시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의 투영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비록 전하는 숫자가 많지 않지만, 관음삼존상은 조선후기 불교 조각사적 성격이 극명화된 

상으로써 그 미술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key words)_조선후기(朝鮮後期, Late Joseon), 관음삼존상(觀音三尊像, Avalokitesvara Triad), 수월관음(水月

觀音, Water-Moon Avalokitesvara), 위태천(韋駄天, Skanda-Karttikeya), 호법신중(護法神衆, Dharmapala), 불정심다라

니경(佛頂心陀羅尼經, Buljeongsimdharani-gyeong), <관음보살> 다라니(觀音菩薩 陀羅尼, Avalokitesvara Dharani) 

  투고일 2020년 2월 29일 | 심사개시일 2020년 4월 1일 | 심사완료일 2020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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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총 8점의 조선후기 관음삼존상이 전해지고 있다. 이 상들은 17~18세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조선후기의 불교사적, 조각사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하여  

상의 조성배경과 의미, 조각사적 의의 등이 심도있게 밝혀지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관음삼존상에 

혼재되어 나타나는 위태천과 관련된 도상에 주목하여 그 의미와 양상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관음삼존상은 기존에 관음보살을 중심으로 용왕과 동자 협시가 나타나는 상으로 언급되어 왔는데,  

본 연구를 통해 관음의 협시로 동자와 용왕뿐 아니라 위태천 도상 요소가 나타남을 밝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관음삼존상에 위태천의 도상이 혼재되어 나타남을 새로 밝히고, 그러한 

원인이 조선시대 대량으로 간행되었던 『불정심다라니경』의 권수 변상에 나타나는 수월관음 판화와 

<관음보살도> 다라니임을 제시하였다. 『불정심다라니경』의 권수 변상과 <관음보살도> 다라니에는 

관음, 동자, 용왕과 함께 위태천이 중요한 존격으로 함께 등장한다. 이처럼 위태천이 비중있게 등장하는 

새로운 수월관음의 이미지가 널리 유통되면서, 조각으로 만들어진 조선후기 관음삼존상에는 용왕과 

동자 협시에 위태천의 도상이 혼재되어 나타나게 된다. 세 개 이상의 상을 제작할 수 없는 삼존이라는 

조각의 한계로 인해, 한 개의 상에 두 가지 도상을 표현한 혼합형 협시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조선 

후기 관음삼존상은 기존의 『법화경』 「보문품」, 『화엄경』 「입법계품」에 기반한 고려의 수월관음도와는 

계통이 다른, 조선시대 유행한 『불정심다라니경』과 같은 다라니류, 진언과 관련된 밀교적 불교 신앙을 

반영한 새로운 수월관음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위태천이 함께 나타나는 새로운 수월관음의 이미지가 판화, 회화, 조각이라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용, 확산되었던 전체적 양상은 조선시대에 서로 다른 매체에서 도상이 공유되며 상호 영향을 

미쳤던 과정을 잘 보여준다. 다라니와 관련된 판화로 인해 조선시대 유행하게 된 새로운 수월관음 도상의 

구성과, 이를 조각으로 옮겨 표현하기 위해 발생한 관음삼존상의 새로운 혼합형 도상은 그 당시  

사람들의 염원이 조각상에 끼친 영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무장형 표현을 한 호법신중의 도상적 

요소가 관음삼존상에 함께 혼재되어 조각된 것은 강하게 자신을 지켜줄 존재를 갈구해야 했던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어 보이며, 넓게는 소중한 것을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고픈 그 당시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의 투영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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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kanda-Karttikeya in Avalokitesvara Triad in Late Joseon 

Kim Minji*

The eight examples of Avalokitesvara Triad that survive from late Joseon are products of 

their time, representing the currents of the Buddhism and of the Buddhist sculptures in Joseon 

of the 17th and 18th centuries. However, as they have received little scholarly attention,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y were made, and their significance and standing in the history 

of Buddhist sculpture in Korea have not been understood in depth. This study focuses on the 

mixed representation of Skanda-Karttikeya in Avalokitesvara Triad and analyzes the meaning 

and patterns of its appearance. Traditionally, the Avalokitesvara Triad were understood to 

be of the Bodhisattva Avalokitesvara attended by the Dragon King and Sudhana, but the 

iconography of Skanda-Karttikeya can be recognized in some examples. The reasons for the 

inclusion of this iconography can be found on the prints of Water-Moon Avalokitesvara and 

Avalokitesvara Dharani included in the narrative paintings for the Buljeongsimdharani-gyeong, 

a scripture mass-produced in Joseon, where Skanda-Karttikeya appears as an important deity 

along with Avalokitesvara, Sudhana, and the Dragon King. As this new iconography of Water-

Moon Avalokitesvara was widely distributed, the late Joseon sculptures of the Avalokitesvara 

Triad began to absorb Skanda-Karttikeya among them. As only two attendants could be 

present in a triad, different iconographies were merged into one. Whereas the Water-Moon 

Avalokitesvara of Goryeo was based on the “The Universal Gateway of the Bodhisattva 

Perceiver of the World’s Sounds” chapter of the Lotus Sutra, and the “Entering the Dharma 

Realm” chapter of the Avatamsaka Sutra, the Avalokitesvara Triad of late Joseon was a new 

type of Water-Moon Avalokitesvara, representing esoteric Buddhism and Dharani. The 

*　  Ewha Woma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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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ption and diffusion of the new iconography that includes Skanda-Karttikeya images 

via prints, paintings, and sculptures demonstrate how iconographies were shared between 

different materials and influenced each other. The late Joseon Water-Moon Avalokitesvara 

that became popular through prints related to the practice of Dharani, and the new mixed 

iconography of Avalokitesvara Triad made to express it in sculpture show how the desires 

of the contemporary people were reflected in religious sculptures. Images of Dharmapala as 

warrior-types were incorporated as people needed protection from danger, and they also stand 

as witness to the earnest desires of the people who wanted to guard something precious from 

harm. 


